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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5개 원전 본부장 참석 해빙기 안전운영 점검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6일(목) 한울원전에서 

고리, 월성, 새울, 한울, 한빛 등 5개 원전 본부장이 참석하는 해빙기 안전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봄철 산불 대응대책 등 

원전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겨우내 

메마른 풀·낙엽 등이 남아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계절로 지난 

2022년 3월에도 울진에 큰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 최근 10년간(’15~’24) 봄철(3·4월) 전체 산불의 46%(251건) 발생(산림청 통계)  

  이세용 한수원 한울본부장은 “지난 2.17.부터 해빙기 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옹벽, 경사면 등 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중이며, 건조기 산불발생 대비 예방점검도 병행중이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발전소 외곽 울타리 주변 스프링쿨러 설치로 화재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2022년 울진산불 후속조치로 진행된 산불 대응 자체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중이며 향후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 대비 인프라 확립과 

대응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울원전을 방문한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추위가 

풀리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국가중요 에너지 시설인 원전 

인근 산불 등 위기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하면서, “해빙기 원전설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산불 등 외부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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